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祝    辭

2022. 10. 25(화) 10:30
63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금융위원장   김 주 현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첨1



- 1 -

Ⅰ.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뜻 깊은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금융계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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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의 날 연혁과 취지

‘64년부터 기념해 온 ‘저축의 날‘이

‘16년부터 ‘금융의 날’로 확대·개편되어

오늘로 제 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자본이 부족하였던 시기에

저축은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저축은 가장 중요한 자산증식의 수단이었고,

기업들은 저축을 통해 형성된 자본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은 저축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도 다양화되었지만

저축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제 선순환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금의 융통’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과 ‘혁신성’ 등

금융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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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이었던

저축의 의미와 정신은 살리는 가운데,

금융의 포용성과 혁신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의 날’에는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Ⅲ. 수상자 소개

오늘 이 자리에는 저축·투자 부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근검절약하여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

금융교육에 힘쓰시거나,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 등이 계십니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쉽게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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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에

힘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금융 부문에서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힘써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Ⅵ. 마무리 말씀

이렇게 수상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금융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융이 국민들 곁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